
신선대 산책로에 스토리텔링이 결합

된 뜬야간 테마거리뜯가 조성됐다.

신선대 주차장 산책로 진입구부터

약 150m 거리에 LED 야간 조명과 신

선대에 얽힌 다양한 조형물(사진)들이

설치돼 새로운 산책 코스로 거듭났다.

특히 산책로 입구에는 신선이 탄 백마

의 발자취에서 유래한 신선대 산신령

으로 통하는 호랑이 포토조형물을 설

치해 눈길을 끈다. 이 호랑이 조형물은

원래 광안리해변에 있던 흑호랑이 조

형물로 수영구의 협조로 이곳으로 옮

겨 왔다. 야간 테마거리 조성은 2022

부산시 관광수용태세 공모사업에 선정

돼 추진됐다. 남구는 문화재보존구역

을 훼손하지 않고 신선대 주등산로를

따라 자연경관을 이용한 조명으로 안

전한 보행길과 관광편의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뒀다. 관광체육과 ☎607뚤4820

신선대, 이제는 밤에도 산책오세요

LED조명똴스토리텔링조형물등야간테마거리조성

제16회 오륙도문학상 수상자들. 왼쪽부터 권채영(대상), 민훈기(본상), 김성민
(작가상) 시인.

남구문인들의 최고 영예인 제16회

오륙도문학상 대상 수상자에 권채영

시조시인이 선정됐다. 본상은 민훈기

시인, 작가상은 김성민(필명 김한빈)

시인에게 돌아갔다.

지난 12월 9일 남구청 1층 대강당

에서 남구문인협회(회장 송순임) 주관

으로 제30호 오륙도문학 출판기념회

및 제16회 오륙도문학상 시상식이 남

구문인협회 회원과 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시조집 뜬별이 된 그리움뜯을 펴낸

권채영 시조시인은 남구청 공무원으로

생활하다 2019년 정년 퇴직 후 오륙

도문학과 문예종합지 문장21의 편집장

을 맡았다. 권 시인은 뜨수상 소식에

뜬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뜯는 말이

떠올랐다뜩며 뜨성취와 성과를 격려하

는 상 또한 칭찬에 속한다뜩고 수상소

감을 밝혔다.

본상을 받은 민훈기 시인은 2016년

뜬부산시인뜯으로 등단

한 늦깍이 시인으로

뜬사색하는 나무뜯 뜬현

의 소리뜯 등 다수

의 시집을 출간했다.

작가상의 김성민 시인은 2022년 발

간한 시집 뜬시지프스의 노래뜯로 수상

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남구문인협회는 작품성 미흡을

이유로 2021년에 이어 이번에도 신인

상을 선정하지 않았다. 시상식에 앞서

부산재능시낭송협회 회원들이 뜬시극

이기대뜯 공연이 식전행사로 열렸다.

이날 남구문인협회는 오륙도문학상

시상식과 함께 제30호 오륙도문학 출

판기념회도 가졌다. 남구 문인들이 한

해 동안 쓴 옥고를 갈무리해 매년 편

찬하는 오륙도문학은 1992년 창간돼

한때 남주문학으로 불리다가 이후 오

륙도문학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번 30

호에는 기획특집, 시, 시조, 수필, 동

시, 소설, 평론 등 80여 편의 글을 담

았다.

<수상작품 11면 게재>

권채영 시조시인 제16회 오륙도문학상 대상
본상민훈기똴작가상김성민시인…제30호 오륙도문학출간

신인상은 2년째미선정

나는 일본 쿠마모토현의 다마나에 사

는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사람이다. 후

쿠오카와 구마모토의 중간 지점에 위치

한 다마나는 1300년 역사를 가진 류간

지온천으로 유명한 곳이다. 나는 이 온

천마을에서 유사토( 콌)라는 이름의

아담한 온천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나이 오십이 되던 2006년, 부모님과

대학 은사님의 개호(쏑 똴곁에서 돌

봄)를 위해 학교 교장을 그만두고 호

텔사업을 시작했다. 지금의 아내를 소

개해 준 대학 은사께서는 젊은 시절

히로시마대학 연구원으로 근무했는데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연구실의 두꺼

운 콘크리트벽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방사능 피폭에도 불구하고 백세까지

건강하게 살다 몇 해 전 노환으로 돌

아가셨다. 호텔 사업과 함께 후쿠오카

현과 구마모토현 지역에서 노인개호사

업과 장애인취업지원 사업도 벌였다.

사업들이 궤도에 오르면서 오랜 꿈

이었던 아시아 각국에서 일본어 교육

사업도 벌였다. 한국의 서울, 중국 다

롄, 베트남 하노이 등을 오가며 1년

중 절반은 아시아 국제교류의 가교 역

할을 위해 뛰어다녔다. 하지만 세상일

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인재

확보 문제와 물가급등 등으로 교육 사

업을 접어야 했다.

이후 나는 일본과 가장 가깝고 역사

적으로도 오래전부터 왕래가 많은 부

산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열었다. 부산

은 교직 시절 학교 간 국제교류를 해서

나에겐 친밀한 도시였다. 나는 동시에

부산의 한일교류협회에 들어가 여러

행사에 참가했다. 코로나19로 계속 취

소되긴 했지만 규슈 야마구치의 고등

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한국 유학생들

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10년간 열렸

다. 또한 부산 고등학생들과의 교류 사

업을 통해 한일 교류에도 기여했다. 협

회 활동으로 여러 분야의 많은 부산사

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는데 남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어느 병원장도 그렇

게 만나 친분을 쌓았다. 나는 그와 노

인돌봄사업 상호 교류와 일본 내 한국

어교육 사업 등을 함께 고민했다.

얼마 전 그 친구와 동업해 후쿠오카

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오이타

현의 작은 농촌마을인 구스((쟜 )에

온천이 딸린 별장과 캠핑장을 개설했

다. 구스는 일본의 안데르센으로 불리

는 아동문학가인 구루시마 다케히코

(1874.6.19.∼1960.6.27.) 선생이 태어

난 곳으로 그곳에는 일본의 옛 이야기

자료를 모아놓은 구루시마 기념관이

있다. 공교롭게 그 기념관에는 큐슈대

에서 일본동화를 연구한 부산 출신의

김성연 관장이 2017년 취임해 지금껏

근무하고 있다. 나는 김 관장과도 친

분을 쌓았고 조만간 한국동화 관련 전

시회를 가져볼 생각이다. 또 대연동의

부산장난감박물관에 소장된 움직이는

나무 완구들을 이곳으로 가져와 전시

회도 열 계획이다.

코로나 사태가 끝이 보이면서 지난

11월 나는 3년 만에 부산을 방문해 남

구의 오랜 친구들을 만나 회포를 풀었

다. 이들과 그동안 멈춘 흥미롭고 다양

한 이벤트를 추진할 생각이다. 나는 지

금껏 부산 사람들과 다양한 교류를 통

해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한

다. 부산 사람들 역시 나처럼 일본인

친구들을 사귀어 교류를 심화시켜 서

로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

쳐 다양한 국제적 과제를 해결해 나간

다면 세상 전체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

라 믿는다. 부산 사람

들과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다.

기타무라 가즈노리

(온천호텔

뜬유사토뜯 대표)

뜨동래부로 하여금 해변에 단(쭦)을

설치하고 특별히 사제(햚 똴임금이 죽

은 신하에게 제사를 내려 줌)하여 외

로운 넋을 위로하게 하라(줔츗챻쵗푑,

흮쭦 퍴, 햚 , 얚 )뜩

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 107권에 기

록된 영조의 지엄한 어명이다. 조선후

기 대일 외교사절단인 뜬문위행 역관

사뜯 일행을 태우고 부산을 떠나 대마

도로 향하던 도해선이 1766년 7월 19

일 오륙도 인근에서 좌초돼 93명이

물에 빠진 사건을 전해들은 영조가 비

통해하며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

오륙도 너머로 대마도의 실루엣이

신기루처럼 보이던 지난 12월 28일

오후 2시. 오륙도해맞이공원에서 뜬제6

회 문위행 순국 영령추도제뜯가 엄숙

한 분위기에서 열렸다. 부산초량왜관

연구회와 문위행추모비건립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추도제는 지난해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 개최됐다.

뜬위문 행차를 가는 통역 사절뜯을

뜻하는 뜬문위행 역관사(턦 욯

핚)뜯는 조선후기 대마도 도주의 즉위

나 퇴임을 축하하러 가는 조선의 외교

사절단을 말한다. 1632년∼1860년 조

선통신사가 모두 12회 일본을 오간

반면에 문위행은 총 54회 대마도를

다녀왔다. 문위행은 임진왜란으로 단

절된 일본과의 외교를 복원하기 위해

시작돼 일본 정세를 살피고 외교적 현

안을 푸는 등 조선 후기 실질적인 대

일 외교 창구 역할을 맡았다. 50회가

넘는 문위행 가운데 해난사고가 두 번

발생했다. 1703년 2월 5일 대마도 와

니우라항 앞바다에서 풍랑에 배가 뒤

집혀 조선인 108명과 일본인 4명 등

112명 전원이 익사했다. 또 1766년 7

월 19일 문위행 일행을 태우고 부산

을 출발해 대마도로 가던 배는 오륙도

인근에서 난파돼 조선인 87명, 일본인

6명 등 93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 두

사고로 모두 203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마도는 조선 역관들의 넋을 달래

기 위해 1995년 히타카츠항 인근 한

국전망대 옆에 조선역관순란지비라는

추모비를 세웠고 부산향토사 민간 연

구모임인 부산초량왜관연구회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대마도에서 추도제를

지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추

도제 개최를 미뤄 오다 지난해부터 남

구에서 행사를 열고 있다. 1766년 두

번째 좌초 사고가 오륙도 일원에서 일

어났고 오륙도가 부산에서 대마도가

가장 잘 보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런 인연으로 부산초량왜관연구회는 문

위행 역관사 추도비 설치 장소로 오륙

도 일원을 고려하고 있다. 초량왜관연

구회 강석환 회장은 뜨풀 수 없는 매

듭 같은 한일 관계에 있어 뜬문위행

역관사뜯의 해난 사고에 대처한 선조

들의 모습에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정

립하는 가능성이 엿보인다뜩고 말했다.

2023년 1년간 남구 홍보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SNS를 활용한 홍보활동

을 펼칠 남구 SNS서포터즈를 모집한

다. 스토리보드와 콘티 제작, 이야기

창작 또는 사진, 동영상 촬영똴편집이

가능한 만19세 이상으로 1월 10일까

지 이메일(jejecks@korea.kr)로 신

청하면 된다. SNS서포터즈가 되면

단증 발급 및 SNS 채택시 원고료 지

급 혜택과 함께 우수활동자의 경우 남

구청장 표창장을 수여한다.

문화미디어과 ☎607뚤4076

2023귏 1뤉 1릻 릻룮릻 몋323샏 똴

UN평화문화특구 협의체 1월 소식
한국과 일본, 언제나 뜬앙숙뜯은 아니었다

조선후기 대일 사절단 뜬문위행뜯 해난 사고 추모제 열려

한일 관계 재조명 계기…오륙도에 추도비 설치도 논의

12월 28일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열린 제6회 뜬문위행 역관사뜯 추도제. 오른쪽 사진은 박민식 국가보훈처 처장이 추도제에서 헌작하는 모습.

뜨부산 친구들 만나 풍요로워진 인생뜩앝특별기고

남구 SNS서포터즈모집

기관명 행사명 일시 장소 관람료 문의처

유엔
평화
기념관

6똴25전쟁 참전용사 특별전
띕그려진 전쟁띠

2022. 7. 20.∼
2023. 7. 30.

제2기획전시실 무료 901뚤1408

6똴25전쟁 미국 참전용사인 로저 스트링햄(Roger Stringham)이
전쟁 중 보고 느낀 것을 스케치 및 채색화로 표현한 작품 연장 전시

유엔평화기념관
UN참전기념실 재개장

상설전시중 UN참전기념실 무료 901뚤1408

※ 참전기념실 내부 전면 리뉴얼을 실시하여 2022년 11월 재개관

부산
문화
회관

2023 부산문화회관 챔버페스티벌
2023. 1. 3.∼
2022. 1. 17.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챔버홀

홈
페
이
지

참
고

607뚤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뜬심포니야夜뜯

2023. 1. 18.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96회 정기연주회 뜨신년음악회뜩

2023. 1. 19.
19：30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2023. 1. 29.
16：00

국립
일제
강제
동원
역사관

일제강제동원 특별전
<조선인,일제 광부가 되다>

2022. 8. 12.∼
2023.2.28.

기획전시실

무료

629뚤8600
겨울방학 특별전

<또 다른 수탈(收奪)>
2023. 1. 21.∼
2023.3.19.

독립기념관 연계 전시
<이달의 독립운동가 展>

2023. 1월(미정)

부산
박물관

2022년 제3회 신수유물 소개전
람개항상의 수출화가 기산 김준근랍

2022. 10. 18.∼
2023. 2. 16.

부산박물관(현장)

610뚤7132

설맞이 문화행사
2023 .1. 21.∼
2023. 1. 24.

610뚤7186

남구는 부경대학교와 협력해 부경대

대연캠퍼스 정문에서 향파문학거리 구

간에 △보행환경 개선 △스마트 기술

과 빛이 결합된 문화공간 창출 △야간

경관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학로 스마트 컬처스트리트 조성사업

을 완료했다.

낡은 보행데크를 전면 교체하고 나

무와 데크를 비추는 경관 조명과 빛의

공간 체험형 미디어월을 설치했다. 남

구는 2023년 4월까지 미디어 콘텐츠

를 추가 제작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디어월은

동절기 저녁 7∼9시(2시간), 하절기

저녁 8∼10시(2시간) 운영된다.

앞서 남구는 국토교통부 공모, 스마

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으로 경성대∼

부경대 일원에 LED가로등, 공공

WiFi, 미디어보드, 대기정화똴측정 장

치, 지능형CCTV 등 첨단장비가 탑재

된 스마트폴 38대를 설치, 운영 중이다.

미래성장담당관 ☎607뚤4040

부경대대학로 뜬스마트문화거리뜯조성완료

남구실업볼링팀이 제37회 부산시장

기 전국남녀볼링대회에 출전해 메달을

싹쓸이했다.

12월 2∼5일 남구 대연킴스볼링경

기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남구볼링팀은

7명 선수 전원이 본선에 진출, 최종

결선에서 소속 선수 4명이 서로 맞붙

어 김소연 선수가 금메달을 이정민,

이은해, 옥은정 선수

가 각각 은메달, 동

메달, 4위를 차지했

다.

한편 남구볼링팀

에 강채영(사진) 선

수가 신규 입단했다. 강 선수는 최근

제23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

회 개인전 은메달 등을 수상했다.

관광체육과 ☎607뚤4374

남구볼링팀, 부산대회서메달 뜬싹쓸이뜯

강채영선수신규입단

대회명 결과/내용 일시 장소

제7회 부산광역시
남구청장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앍신인부 우승：부산나이스(예시원), 부산
나이스(박상인)

앍개나리부 우승：부산나인(견신행), 김해
목요(김미양)

12월 18일
백운포테니스장
외 11개소

제37회 부산시장기
전국남녀볼링대회

앍금메달：김소연 앍은메달：이정민
앍동메달：이은해 앍4위：옥은정

12월 2일∼
12월 5일

대연킴스볼링장

제3회 부산시아이스하키
협회장배 전국 아이스하키
리그 및 동계체육대회
대비 시도대항전

앍주최/주관：부산광역시 아이스하키협회
앍3개 부문 300여명 참가
앍참가지역：부산, 인천, 김해, 대구, 서울
창원, 포항, 수원, 대전

12월 16일∼
12월 18일

남구빙상장

남구배드민턴협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앍이임 회장：박정규
앍취임 회장：임채국

1월 13일
누리아라 뷔페
(해군해관)

2023년도 볼링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

앍예선전, 준결승전
1월 9일∼
1월 14일

광주 탑볼링장

정춘식남구체육회장연임

민선2기 부산 남구

체육회장에 정춘식

(사진)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

돼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2023년 2월부

터 2027년 2월까지 4년이다. 정춘식

회장은 부산시테니스협회 부회장, 남

구체육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2020년도부터 민선1기 초대 남구체육

회장으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노력

하고 있다.


